
인디아 석유화학 투자 대폭확대
9 2년 폴리머 생산능력 1 0 0만톤 규모 … 소비증가율 1 2 %선

인디아 정부는 향후 1 0년간 화학산업부문 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.

지난 1 0여년간 인디아의 석유화학부문 수요증가율은 연평균 1 3 %로, 향후 3 ~ 4년간은 1 1 %의 성장이

예상되고 있다.

인디아는 기존 2 3만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향후 1 0년내 2 0 0만톤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.

인디아의 1인당 원료 소비량은 세계 평균소비량 및 개도국 평균소비량에 크게 못미쳐, 0.7kg에 머물

고 있으나 2 0 0 0년에는 2 . 6 k g으로 확대될 전망이다.

폴리머 생산능력은 9 2년 중반 4 0만톤 규모에서 1 0 0만톤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, 인디아의 T h e r m o

p l a s t i c수요는 7 0만~ 8 0만톤 규모로 늘어나 연평균 1 2 %의 성장이 예상되는데, 94~95년경 생산능력이

내수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과잉물량을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인디아 정부는 NIP(New Industrial Policy)정책을강화, 올레핀·방향족·L D P E·MEG, 기타 이소시

아네이트류 및 포스겐 등의 신규 공장건설을 허가했으며, 해외 투자자들도 인디아의 투자에 의욕을

보이고 있다.

인디아는 과거 수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어 100% 이상의 높은 관세로 유럽 및 미국시장가격의 2

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제품이 수입되었으며, 내수 제품가격의 상승은 비경제적 생산규모 전망에 따

른 제조비용의 상승 및 높은 관세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

9 2년 인디아 정부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할 방침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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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9 ~ 9 0

1 8 3

2 3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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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7

7 2 8

1 2 2

1 0 5

1 6 0

3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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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0

1 , 3 5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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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5 4

4 0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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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
(단위: 1 0 0 0톤)
<표> 인디아의 폴리머 수급현황 및 전망


